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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애경유화 “녹색상생”
SK에너지, 애경유화 PA 플랜트 폐열 활용 … 돈 벌고 공해 줄여

SK에너지와 애경유화가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폐열을 활용해 공해를 줄이고 수익도 올리는 상생의 <녹색

협력 체제>를 구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애경유화는 주력 상품인 PA(Phthalic Acid) 제조공정 중의 하나인 반응기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해 시간

당 40톤의 스팀을 만들어 자체 발전기를 가동해 전기를 생산해왔다.

그러나 발전설비가 노후화되면서 전기생산 효율이 크게 떨어져 가동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SK에너지는 2008년 5월 애경유화에 스팀을 톤당 1만5000원 정도에 판매하라고 제안했고 애경유화는

즉각 받아들였다.

SK에너지는 폴리머 플랜트에서 가전제품 및 산업용 플래스틱, 비닐, 고무 등의 원료가 되는 합성수지와 합

성고무를 만드는데 스팀이 필요해 화학반응기와 터빈을 가동시켜야 한다.

플랜트 가동에 필요한 스팀을 만들기 위해 연평균 2300여만리터(138억원 상당)의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해

왔으나 애경유화로부터 스팀을 공급받으면서 벙커C유 절약은 물론, 벙커C유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이산

화황 등의 공해물질도 크게 줄여 연간 7만5천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양사 관계자들은 2월12일 SK에너지 폴리머 플랜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스팀 네트워킹 협력사업 준공식>

을 가졌다.

SK에너지와 애경유화 2008년 5월 폐열 스팀 공급에 관한 MOU를 체결한 이후, 약 50억원의 비용을 공동으

로 투자해 3.1㎞ 거리의 스팀공급 배관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

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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